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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후원 

- 영화제 기간 동안 G90 블랙, GV80 쿠페 등 의전 차량 100 여 대 제공 

- ▲최초 공개되는 GV80 블랙 ▲G80 전동화 모델 등 차량 5대 전시…영화제 연계한 부스 운영 

- 주요 스팟으로 이동 지원하는 ‘제네시스 에스코트’ 등 다양한 시승 프로그램 진행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가 11일(금)까지 개최되는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29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를 공식 후원하며 8년 

연속 파트너십을 이어간다. 

 

부산국제영화제는 1996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29회째를 맞이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영화제로 도쿄국제영화제, 홍콩국제영화제와 함께 아시아 영화의 

성장 및 발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제네시스는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동안 행사에 참석한 주요 

영화감독과 배우, 영화제 관계자를 위한 의전 차량으로 G90 블랙, GV80 쿠페 등 

총 100여 대의 차량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제네시스는 오픈시네마 초청작이 상영되는 ‘야외극장’에 GV80 

블랙, GV80 쿠페 블랙 모델을 최초로 전시한다. 

 

또한 광장에서 운영되는 ‘제네시스 브랜드 존’ 부스에는 G80 전동화 모델 

2대와 GV80 쿠페 모델을 전시해 부스 방문 고객들에게 영화와 차량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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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라는 콘셉트를 충실히 반영한 부스에서는 ▲G80 전동화 모델 

뒷좌석에서 영화제 초청작의 예고편을 감상할 수 있는 ‘제네시스 예고편 

영화제’와 ▲G80 전동화 모델 및 GV80 쿠페 운전석에서 초청작 ‘알엠: 라이트 

피플, 롱 플레이스’의 숏클립을 관람할 수 있는 ‘제네시스 씨어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편, 제네시스는 GV60, GV70 전동화 모델, G90 블랙 등 제네시스 차량을 

체험해볼 수 있는 다양한 시승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부산 영화의 거리 해안도로를 주행하며 상품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제네시스 셀프 드라이빙’을 비롯해 ▲광안리 해수욕장, 부산역 등 부산 주요 

스팟으로의 이동을 지원하는 셔틀 프로그램 ‘제네시스 에스코트’,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 하루 동안 차량과 쇼퍼를 지원해 주는 ‘제네시스 버틀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승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제네시스 관계자는 “제네시스는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신차 전시를 

포함해 다양한 시승 및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영화제를 방문하는 

고객분들이 색다른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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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파트너십을 이어간다. 


